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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 “국유지 공익 목적 사용 시 무상사용 허용해야”

- 계룡시 소재 국방부 소유 부지의 파크골프장 언급하며 사용료 감면 필요성 제기
- 황명선 의원, 기재부 향해 “공익 목적 위한 국유지 활용도 확대 방안 모색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지 사용

료 감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명선 의원은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부지의 파크

골프장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파크골프장의 경우 연간 1억원에 가

까운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불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황명선 의원은 “현행 감면규정은 취득 계획

을 제출해야 하고 최대 1년간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라 감면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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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보다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산을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국유재산법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국유지 활용도를 넓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끝>


